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아득히 떠오른 어린 시절 추억이 있다. 20년 만에 찾았던 우리 마을 동네는 그 당시 재잘되던 어린애들의 모습도 정겹던 동네 뜰 마당도 보이지 않는다. 높은 아파트만 빼곡히 들어서있고, 동네 어귀에 버티고 있던 100년 묵은 고목 느티나무도 온데 간데 없다. 고목 나무 둘레 주변에는 매미소리 들려올 즈음이면, 장기 두는 노인네와 공기놀이, 자치기, 땅 따먹기, 사발치기, 담방구하며 재잘거리던 콧물 내기 어린애들의 놀이문화가 있었다. 거기에다 학교가 파하면 학교 앞 담장 옆에 뽑기 장사 아주머니를 찾아 삼삼오오 모여 앉아 뽑기를 하느라고 10원짜리 동전만 생기면 찾았던 그 때 그 시절을…
요즘 초등학생 3학년이 된 아이가 전통문화 놀이를 조사해 오라고 해서 그 당시 놀이문화인 
